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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민섭장대높이뛰기또한국신
전국육상선수권5m72㎝

53일만에기록경신

올림픽기준기록계속도전

진민섭은이지난25일강원도정선종합운동장에서열린제73회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

회장대높이뛰기결선에서5ｍ72를넘어서고있다. <대한육상연맹제공>

<여수시청>

여수시청진민섭이자신이작성한한국

신기록을53일만에갈아치웠다.

진민섭(27)은 25일강원도정선종합운

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제73회전국육

상경기선수권대회 장대높이뛰기에서 5m

72㎝를날아올랐다.진민섭은지난5월3일

작성한한국기록( 5m71㎝)을불과53일만

에1cm경신했다.

그는 2013년 자신의 첫 한국기록(5ｍ

64)을 세운후, 2014년 5ｍ64, 2018년 5

ｍ66과 5ｍ67, 2019년 5월 5ｍ71, 6월 5

ｍ72을넘어섰다.그는이날까지6번차례

한국기록을세웠다.

그는이날첫번째바높이인5m30㎝를

2차시기에서넘어섰고, 5m50도1차시기

에서 무난히 통과했다. 여세를 몰아 종전

한국기록보다1cm높은5m72㎝도1차시

기에서깔끔하게넘었다.

진민섭은 2020년도쿄올림픽기준기록

(5m80)에 도전했으나, 1차 시기에서 실

패했다.

진민섭은 오는 9월 도하세계육상선수

권을앞두고부상없이컨디션을잘조절해

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5m75이상넘어

설수있도록잘준비하겠다라며 늦어도

내년5월까지는도쿄올림픽기준기록인5

m80를넘을것라고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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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장애인컬링팀창단2개월만에국가대표선발

전남휠체어컬링팀(스나이퍼)이최근이천훈련원에서열린신신제약배전국휠체

어컬링선수권대회에서국가대표선발을확정한후환호하고있다.

<전남도장애인체육회제공>

전남휠체어컬링팀(스나이퍼)이창단

2개월만에국가대표팀으로선발됐다.

전남스나이퍼휠체어컬링팀(감독김종

일,스킵정승원서드박길우세컨민병석

리드방민자후보김국현)은최근이천훈

련원에서열린신신제약배전국휠체어컬

링선수권대회겸국가대표최종선발전에

서 5위를 차지했다. 스나이퍼는 5위에게

부여되는국가대표선발포인트54점을확

보, 2019~2020년까지대한민국휠체어컬

링국가대표로각종대회에출전한다. 스

나이퍼는지난두차례대회에서우승컵을

차지,국가대표선발포인트를쌓았다.

스나이퍼는오는9월중국국제컬링대

회, 2020년 3월 스위스 세계선수권대회

에출전할예정이다.

스나이퍼는전남도스포츠산업과의지

원을받아지난4월창단한후2022년베

이징 동계패럴림픽 출전을 목표로 강도

높은훈련을실시했다.

김종일감독은 그동안출전한전국대

회에서 발견된 문제를 보완하고 세기를

다듬어9월중국국제컬링대회, 2020년

3월스위스세계선수권대회를비롯한각

종대회에서좋은성과를거둘수있도록

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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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중앙초여자축구

여왕기대회3년연속정상

광양중앙초등학교축구팀이여왕기대

회3년연속정상에올랐다. <사진>

광양중앙초는 지난 24일 경남 창녕스

포츠파크에서 열린 제27회 여왕기 전국

여자축구대회초등부따오기그룹결승에

서 경남 남강초를 3-0으로 완파하고 우

승, 3년연속대회여왕자리를차지했다.

광양중앙초는지난 4월 2019 춘계 한

국여자축구연맹전(강원도화천) 준우승

을시작으로5월제48회전국소년체육대

회(전라북도 익산) 우승을 차지하는 등

올해 출전한 3개 대회에서 모두 결승에

올라 2개대회의우승트로피를들어올

렸다. 대회MVP에는주장김한나(6년)

가뽑혔고득점왕에는17골을넣은범예

주(6년), GK상은 이여은(6년)이 각각

수상했다.

손백기감독은최우수감독상, 조유비

코치는최우수코치상을받았다.

/윤영기기자penfoot@kwangju.co.kr


